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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적으로 문학 뜯기 (현대시)

9월 모의평가는 단순한 점수 확인용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학습이 수능에서 통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무대이며, 동시에 남은 두 달간의 학습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렇다면 문학 영역에서 9모 직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1. ‘감’이 아니라 ‘근거’로 읽기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문학 문제를 풀 때 ‘분위기상 이런 것 같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그런 감각적 풀이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반드시 작품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깔끔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보는게 아닙니다. 고1, 2 혹은 올 초에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수완 실전 1회에 제시된 작품을 통해 같이 연습해보고 갑시다.

어렵지 않은 시지만 그냥 한 번 봐보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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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각종 대상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열/열거가 나왔다면, 그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통해 범주를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으는'에서 동적 이미지를, '묶인'에서 정적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는 서로 대비되겠네요.

2. 작품에 대한 ‘거리 두기’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학을 완벽하게 감상하듯 빠져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험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작품 감상의 주체가 아니라 판단의 주체로 서는 태도입니다. 
즉, 작품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의도는 <보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겠죠.

이처럼 <보기>에서 화자의 상황과 화자와 대상의 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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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난해해보이는 이 부분도 <보기>를 붙여서 바로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를 우러러'에서 화자가 땅에서 하늘을 나는 새를 우러러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기>의 '벗어나고픈 열망을 형상화'라고 볼 수 있겠죠?

화자는 '땅'이라는 공간 배경에 존재하고 새는 '하늘'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존재하는 것이니 위/아래로 
대비되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미 배운 요소들이지 않나요?
동적/정적, 상승/하강(여기서는 상/하), 지향(우러러봄)

이미 '문학 개념어'라는 명목하에 배웠고 그것을 기준으로 시를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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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지 판단의 습관화

문학 문제는 지문 자체보다 선지에서 시간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선지를 근거로 지문을 읽는 습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풀이 기술을 넘어, 시험장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태도입니다.

여기 이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새가 보이다가 점점 화자의 시야를 벗어나며 떠나가는 장면임을 이미지화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선지를 판별하며 그 선지 판정의 기준을 통해 작품 
독해의 실마리를 얻어낼 수 있어요.

예시에서는 33번의 선지 판단을 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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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 의식과 리듬감

문학에서 시간을 과도하게 쓰면 독서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따라서 전체 20분~30분 이내라는 리듬을 몸에 
익히는 훈련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시간 의식은 태도이자 실력입니다. 각 갈래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서 시간을 줄일 것인지를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번 글은 시간 단축 보다도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비효율을 줄이는 쪽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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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이런식으로 가볍게 연계 작품들을 통해 각 갈래별로 시간을 단축할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전과 현대로 나누었을 때, 시간 단축을 집중해야 하는 파트는 고전파트입니다.

고전시가와 고전 소설은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고전시가의 경우 자연친화, 사랑/한/애환 이 두 가지만 잡아도 80퍼 이상 풀립니다.
시간이 부족한 노베이스 친구들은 저 두 가지 주제라도 잘 파악하고 가길 바랍니다.

다음 게시글은 고전시가의 패턴을 가볍게 털고 가겠습니다.


